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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 환대에 감사드립니다. 올 한해 유난히도 다사다난했습니다.

통상마찰, 북핵 등 예기치 못한 국내외 이슈들이 생겨나면서 일선

현장을 뛰는 우리 상공인들로서는 마음 편하게 지낸 날이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다행스럽게, 세계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고,

우리 경제도 연초 기대보다 나은 성과 (3% 성장, 무역 1조달러)를

달성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경제가 순항해서 내년에는 ‘더욱 큰 성장’을 이뤄 내면

좋겠습니다. 여기엔 ‘새로운 기회’를 찾고 , 만들어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과거의 규제가 미래 산업의 발목을 잡아선

안 된다”는 총리님 말씀처럼 기업들이 마음껏 일을 벌이고, 경제의

외연을 넓혀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 지길 희망합니다.

저희 상공회의소와 총리실이 ‘규제개선 추진단’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리님께서 전국 현장을 방문하시면서, 저희 기업들의

어려움을 많이 덜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혁신 장애물들을 걷어 내고,

규제의 틀은 좀 더 유연하게 바꿔 가면 좋겠습니다. 저희 전국 상의

회장단이 현장 곳곳의 의견을 모아 전달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사회적 책무에도 좀 더 관심을 기울이고, 솔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의 사회적 역할이 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날로 커지고 있고, 이러한 요구에 공감하는 기업들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첫째 시장경제의 공정한 rule을 지키는 일, 둘째 성장의

과실을 협력사나 지역사회와 나누는 일, 셋째 또 전근대적인 기업

문화를 개선하는 일, 이 모두가 우리 기업들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풀어가야 할 과제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상의는 17만 회원사를 대표하는 법정 단체입니다. 책임감과

소명의식을 갖고 여러 현안에 있어 치우치지 않은 합리적 대안을

고민하고, 경제와 사회 변화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